
양성 콜레스테롤 낮으면 치매 위험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크라엔 박사 , 혈중 HDL 낮은 그룹 2배 높아

고밀도지단백(HDL)이라고 불리는 양성 콜레스테롤의 혈중농도가 낮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가 나왔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메디컬센터의 안톤 데 크라엔 박사는 신경학 전문지인 [애널스 오브 뉴럴러지] 최신호

인터넷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85세의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HDL이 가장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그룹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들을 제외했을 때는 혈중 HDL 수치 하위그룹의 치매위험은 4배로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HDL이 낮으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결과는 혈중 HDL이 낮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치매위험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라엔 박사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혈중 HDL을 높여주면 인식기능 손상과 치매를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석결과는 교육수준이나 두 가지 형태의 해로운 지질(脂質)인 악성 콜레스테롤(저밀도지단백-LDL), 트리글

리세리드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크라엔 박사는 강조했다.

크라엔 박사는 심혈관 병력이 없는 사람은 진단되지 않은 일과성 뇌졸중을 겪었기 때문에 치매 위험이 높

아지는 것인지도 모르며, 또 HDL은 치매와 관련된 플라크의 형성을 억제하거나 뇌의 염증 위험을 감소시킴으

로써 지능의 저하를 지연시킬 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남자는 평균 혈중 HDL이 40-50㎎/㎗, 여자는 50-60mg/㎗이다. 과체중인 사람은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담배를 끊으면 혈중 HDL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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